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○ 부서명 : 건강증진과

○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구분
조치사항

비고
총건수 시정 개선 권고

합 계 3 0 0 3

조치완료 1 0 0 1

조 치 중 2 0 0 2

장기검토 0 0 0 0

조치불가 0 0 0 0

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
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  적   사  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

건 강

증 진 과

권  고 97. (기획  204) 종합심리상담센터 설치 등 시스템 구축 검토

◦ 자살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나 

자살률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.

◦ 다양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마련 및 관내 여러 

상담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쉽고 빠르게 

맞춤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심리상담

센터 설치 검토.

◦ 통합적 상담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,
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는 시

스템 구축 필요.

◦ 2025년 본예산에 구미시청 홈페이지 심리 
상담 지원과 관련된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 
계획임.

◦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2024년 7월 
부터 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’ 심리상
담바우처 지원중임. 심리상담이 필요한 
사람이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, 선산정신
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심리상담센터
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.

◦ 상담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
있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임.

- 대중교통, 전광판, 현수막, 로고젝터,
SNS 등

조치중
‘25년 2월

  완료예정

권  고 98. (기획 205) 찾아가는 자살예방 대책회의 확대

◦ 지난 3월 자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관

이 함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

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됨.

◦ 전 읍면동을 순회화여 각 지역의 주민들과 

직접 의견을 교류하고 자살예방에 집중할 

수 있는 분위기 조성.

◦ ‘우리동네 자살 ZERO’ 읍·면·동 대책회의
월 1회 추진할 계획임.

- ‘24년 계획 : 5회, 선산읍(8월), 선주원남동·
산동읍(9월), 상모사곡동(10월), 원평동(11월)

- ’24년 실적 : 3회, 인동동(3.20.), 고아읍(3.27.)
양포동(5.8.)

- ‘25년 : 12개 동, 5개 면지역 회의예정

조치완료



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  적   사  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

건 강

증 진 과

권  고 99. (기획  206) 구미시만의 특화된 저출생 대응 사업 발굴

◦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난임 등 저출생 대응 

시책 외 구미시만의 특화된 정책사업을 선제

적으로 발굴하여 시행.

◦ ’25년「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」(심리상담,
문화활동 이용 지원) 사업 추진 준비중.

◦ 난임 집단상담 프로그램(’23년 상·하반기),
난임토크콘서트(’23년 하반기), 난임 산림

치유 프로그램(’24년 상반기) 운영 등 다

각적으로 난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◦ ’25년 추진 준비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

횟수 확대(무제한), 남성 난임 시술비 

지원 등 경제적 지원은 道 저출생대책

으로 지속 확대중임.

◦ 향후 난임극복을 위한 구미시만의 특화

된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

도록 노력하겠음.

<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>

Ÿ 사업목적 :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큼
심리적 지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, 이에 
구미시만의 심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Ÿ 사업기간 : ’25. 1월 ~ 계속

Ÿ 내    용 : 난임부부의 심리상담, 문화(도서구입,
영화관람)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20만원
(지역화폐) 지원

Ÿ 추진현황 :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(6월)

조치중
‘25년 1월

  완료예정



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  적   사  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

건 강

증 진 과

권  고  (기획 207)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집중화 검토

◦ 각종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집중화를 통해 필요한 

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확대하여, 시민들이 체

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

방안 검토.

◦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서 실질적인 지원이 

되도록 선택과 집중 필요.

※ 가족정책과로 이관


